
 

 
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8년 7월 20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DR, CB, IPO, 시장조성 등)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2018년 7월 20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8년 7월 20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김현) 

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단체협상 난항' 현대중 노조, 폭염 속 전면파업  Samsung start date for Coral 

현대중공업 노조는 예고대로 19일 오후 2시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해 24일 오후 
5시까지 지속할 예정임. 전체 조합원 1.2맊명 중, 약 1천명이 참여했다고 알려
짐. 노조는 기본급 인상 등을 사측에 요구했으나, 사측은 기본급 동결과 20% 반
납 등을 제시해 협상의 간극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으로 알려짐. (한국일보) 

 삼성중공업은 모잠비크의 Coral FLNG를 오는 9월부터 건조할 계획으로 알려짐.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Hull에 대한 Steel cutting은 9월에 시작된다고 알려짐. 
Coral FLNG는 삼성중공업과 TechnipFMC, 일본 JGC 컨소시엄이 수주했고, 약 
70억달러 규모의 프로젝트임. (Upstream) 

MSM books bulkers but less lucky with tankers  Valles axes tanker deal at STX as KDB pulls order support 

Masters Ships Management(MSM)은 중국에 벌크선 2척 발주는 성공했으나, 
STX조선해양에 발주한 MR탱커 2+2척은 발주에 실패했다고 알려짐. 발주 실패
의 원인은 STX조선해양의 주요 주주인 KDB산업은행의 RG(선수금 환급보증) 발
급 거절로 알려짐. (TradeWinds) 

 Valles Steamship은 선대 현대화를 위해 5맊DWT급 MR탱커 2척을 STX조선해
양에 LOI를 체결했고 향후 발주할 계획이었으나, STX조선의 주주인 KDB산업은
행의 RG 발급 거절로 중단됐다고 알려짐. Valles 측은 MR탱커 건조를 위해 타 
조선사와 접촉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음. (TradeWinds) 

First half LNG order haul tops 25 ships  Wartsila ramping up scrubber capacity 

올해 상반기에 FSRU 2기와 LNGBV 2기를 포함한 총 26척의 LNG선이 발주됐
다고 집계됨. 2분기에는 총 8척의 LNG선이 발주되며 1분기 대비 발주 규모가 
줄었으나, 3분기에는 발주 활동이 다시 활발해지고 있음. 관계자는 연초 LNG선 
선가는 1.8억달러였으나 최근 1.85억달러를 상회한다고 분석함. (TradeWinds) 

 핀란드 Wartsila는 신조선과 기존 선박에서 스크러버 주문이 급증해 capacity를 
늘릴 계획으로 알려짐. 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스크러버는 선박마다 필요한 사이
즈가 모두 달라서 인도 시점도 달라진다고 얶급함. 최근 스크러버 발주로 선주들
이 장착을 위해 오래 기다려야 할 수도 있는 상황임. (TradeWinds) 

최종구, 대우조선 노조 향한 작심발얶…강한 경고 보내  특대형 ‘컨’선 進路 누가 막으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파업을 결의한 대우조선해양 노조에 ‘합의 번복’이라는 취
지의 주장을 펴는 등 강하게 비판함. 여기서 합의는 대우조선 노조가 2015년부
터 세 차례에 걸쳐 13.7조원의 공적 자금을 지원 받으면서, 파업 등 쟁의활동을 
하지 않고 자구계획안에 동참한다는 내용의 서약을 의미함. (뉴스1) 

 올해 2분기 중 글로벌 컨테이너선 선대의 31%가 특대형 컨테이너선(ULC)인 것
으로 집계되었다고 알려짐. 2014~18년 중 선사 수는 줄었으나, 평균 선복량은 
25% 증가했고, 상위 10대 선사의 TEU 기준 선대 점유율은 15% 증가함. 올해 
ULC가 예정대로 인도되면 전체 컨선 선복량은 3% 늘어날 전망임. (선박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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